
어촌어항어장소식 4월4

일 반

한국어촌어항협회는 경상북도와 강원도 주변수역에 대

한 어초어장관리사업에 관련된 폐기물 수거 및 처리용

역사업을 3월 3일 착수하여 4월 10일(경상북도)과 4월 23일

(강원도)에 각각 준공하였다.

사업비 약 1억8천만원으로 경상북도 경주시 해역과 강원

도 동해시~삼척시 해역에서 인공어초에 걸린 폐기물을 탐색

하고, 잠수사와 윈치 및 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각각 8,550㎏

과 13,590㎏의 물량을 수거 처리 하였다.

또한 협회는 경상남도 주변해역에서도 같은 수거사업을 실

시중에 있다.

이 사업은 인공어초에 걸린 폐어망 등 침적쓰레기를 수거

하여 지속적인 인공어초의 기능을 유지, 지속 가능한 어업생

산기반을 조성하고 어업환경개선 및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

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경상북도/강원도어초어장관리사업폐기물수거및처리용역준공

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하여 도시인들에

게 체험활동과 신선한 수산물을 제

공하는 어촌체험마을에 외부 전문가의 자

문을통한활성화를돕는사업이진행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4월 22일 어촌

체험마을의 운영역량을 강화하고 특화프

로그램 개발운영에 의한 어촌체험마을 활

성화를 목적으로 어촌체험 관광프로그램

을 운영하고 있는 전국 87개 어촌체험마을

중 16개 마을 선정, 이들 마을에 외부 전문

가1대1 컨설팅을실시한다고발표했다.

선정된 전문가는 오는 5월부터 11월까

지 7개월간 배정된 마을을 방문하여 마을

주민들과 함께 문제점을 파악하고, 4계절

특화된 체험프로그램 개발, 지역 특산 수

산물의 관광 상품화, 주민교육, 갈등 중재,

홍보활동 등 체험마을 운영에 대한 전반

적인 자문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전문가의 활동에 대하여는 한국어촌어

항협회 주관으로 소정의 활동비가 지급된

다. 이번에 선정된 전문가의 구성은 어촌

체험마을의 특성상 관광 전문가 이외에

수산, 해양레저, 어촌체험마을 운영 등 다

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선발, 마을의 여러

요구 사항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어촌체험마을 컨설팅 지원사업에

는 체험마을 33개소, 전문가 46명이 신청

하여 높은 관심을 보였는데 결정된 어촌

체험마을과 전문가는 다음과 같다.

경기 화성 백미리마을(한경남 인하대

교수), 안산 종현마을(강옥희 월드라인 대

표), 강원 고성 오호마을(이광표 와바다다

대표), 양양 남애마을(박영철 환동해정책

연구소 연구위원), 충남 태안 영항마을(김

창수 경기대 교수), 전북 고창

하전마을(고태승 전 국립수산

진흥원 수산연구관), 전남 고흥

남성마을(김영남 전 목포지방

해양수산청 수산관리과장), 해

남 오산마을(전명현 자연사랑

메아리 회장), 무안 송계마을(고

종화 한국관광공사 서남지사

장), 여수 외동마을(정갑수 한국

수산회 전문위원), 경북 영덕 대

탄마을(전길봉 (사)한국수상레

저안전연합회 경상북도지부

장), 대진 1리마을(손송정 (사)한국수산생

물자원연구협회 이사), 부산 공수마을(김

영자 영남 씨그랜트대학사업단 사무처

장), 경남 거제 쌍근마을(송정헌 부경대 교

수), 남해 은점마을(이봉구 동의대 교수),

유포마을(박성아 전 문항마을 사무장)

또한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번에 선정 실

시하는 1마을 1전문가 컨설팅 이외에 특

정 마을을 선정하여 전문가들이 동시에

컨설팅을 실시하는 그룹컨설팅도 별도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어촌체험마을, 외부 전문가가 활성화 돕는다
관광, 수산등각분야전문가, 마을과1대1 맞춤형컨설팅실시

전국 16개소 선정, 그룹 컨설팅도 계획

▲ 어촌체험마을 컨설팅 심사위원회


